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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이 그리고 노후태도, 노후불안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그리

고 노후태도가 높을수록, 노후불안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

책제언을 하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세대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후태도를 높일 수 있는 의식변화와 단계별 노후생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불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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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for old age, and based on that, it will provide foundational data to improve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for life in old ag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with regard to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ir sex, age, health conditions, average monthly 

income, attitudes to old age, and anxiety about aging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is higher in women 

than men, those who are older, those having better health conditions, those with higher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ose with better attitudes to old age, and those whose anxiety about aging 

is lower.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paper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irst, it is needed to develop preparation for old age services appropriately for each 

generation’s needs and characteristics in consideration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for preparation for life in old age by steps and 

change their consciousness to enhance their attitudes to old age. Third, i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tribute a variety of mental health programs that can lower their anxiety about aging.

� keyword :∣Baby Boom Generation’s∣Preparation for Old Age∣Anxiety about Aging∣Attitudes to Old Age∣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3년 08월 22일

수정일자 : 2013년 09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26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ys@semyung.ac.kr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3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 이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컬으며, 2013년 현재 50세-58세 연령에 해당되는 745

만명으로[1] 50대 장년층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정년을 맞아 본격적으

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을 경험해 본 세대로 대한민국

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고, 부모봉양에 애쓰는 한편, 교

육열 또한 높아 자녀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옴에 

따라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한 세대 그리고 부모 세

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 또는 ‘센드위치 세

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들은 장남이 당연히 은퇴한 

노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효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 부모 부양의 책임을 다하여 왔지만, 그들 자신

은 자식 세대로부터 그러한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실에 처해있다[2]. 결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고, 노후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안전하

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은 노동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의 저하, 세대 간 조세부담 문제, 주택경

기의 침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또한 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

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 은퇴 후에도 약 30년 이상

의 오랜 노년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노후준비를 필요로 한다[4].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기회와 위기의 양날을 동시에 지닌 

집단으로 이들의 은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큰 인구집단이 갖게 될 

은퇴 이후 노후생활은 우리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5].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안전

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을 맞으며, 불안정한 근로상

황에서 노후준비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은퇴와 경

제적인 측면, 건강과 서비스 등 개인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5-11], 사회의 우려 속

에 거론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노후태도나 노후불안 변수와 노

후준비도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

의 노후생활 준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
베이비붐(baby boom)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시

기에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의

미하며[1],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

용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

생한 연령으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74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8%를 차지한다[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아

동기를 보냈고, 청소년기에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을 지켜보았으며, 6.25 한국전쟁을 겪었다. 노부모세대

는 협동과 조화가 중요한 전통적인 농경시대에 보릿고

개를 경험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에 4.19혁

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냈으며, 성인기에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경제

개발계획의 진행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12].

또한, 1990년 후반 IMF를 겪으며 실직 등 경제적, 사

회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처럼, 가치관

의 전환기에 있는 긴 세대로서 은퇴 후 여명이 짧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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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준비에 부담이 적었던 부모 세대와 기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자녀세대 사이에서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전환기적 ‘낀세대’로 수직적 우세함을 비

롯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13]. 

2. 베이비붐 세대의 연구동향
베이비붐 세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과 서비스 등 개인적인 노후

준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미혜[5]는 경

제적 측면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중‧

하류층은 노후보장 급여에 의존하는 반면, 중‧상류층은 

노후에도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준비

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이유는 퇴직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기업의 퇴직

준비 프로그램의 급증과 고령노동자의 참여율이 높은 

추세가 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박창제[6]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베이비부

머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정

호성 외[7]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 자산시

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자산 구성 중 

실물자산 구성이 76.8%로 높다는 것, 금융자산은 전체 

보유 자산의 16.3%에 불과하며 금융자산 보유구조는 

대부분 안전자산 위주로 타 연령대와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고 하였다. 석재은‧이기주[8]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상태별 다층연금체계 준비수준을 살펴본 결과 

무연금인 경우가 전체의 56.7%였고 취업자 중 45.2%, 

비취업자의 79.2%가 무연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성균[9]은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상태 혹은 노동능

력의 저하요인은 연령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

위와 업무성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준[10]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물질적 복리와 사회적 활력

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소정[11]은 베

이비붐 세대의 사전예방적인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

해 미리노후를 대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

서비스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커리어개발시

스템 도입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3.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준비도는 퇴직준비와 흔히 혼용되고 있지만 퇴

직준비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에만 초점을 둔

다면, 노후준비는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14]. 본 연구에

서는 노후준비도를 앞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직면

할 문제에 대한 준비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준비도
성별은 남성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

다는 연구[15-18]와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가 더 높

게 나타났다는 연구[19]도 있어 성별의 영향력은 일관

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노

후준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20][21]와 젊은 층에

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22]도 있어, 연령의 

영향력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대체적으로 고학력자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16-18].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

다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22][23]. 건강상태에서

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17][24]. 월평균 수입을 나타내는 요인은 월평균 수입

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6][19][23][25].

3.2 노후태도와 노후준비도 
노후태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 

즉, 경제, 역할상실, 질병, 주택, 여가활동, 재취업 등에 

대한 태도(의식)를 포함한다[26]. 본 연구에서는 노후태

도를 노후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적 태도 또는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Ferraro[27]는 코호트의 크기와 계층적 지위가 전 생

애에 걸친 재정, 가족기능, 정신건강 등이 노후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중산층이 퇴직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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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했

다. 유인순‧최수일[28]은 노후태도에서 성격특성이 노

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안성, 

외향성, 개발성, 성실성 등의 노후태도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관영[29]은 노후태도에서 노후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후준비도는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베이

비붐 세대의 신체적 준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 부양책임별 노후준비도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일상생활서비스 부양 등 부양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났다.

3.3 노후불안과 노후준비도
노후불안은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 뿐 아

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상실에 대한 차원을 포

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4가지 차원(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초월영성적 차원)과 3가지 유형(노

후과정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노인

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구분하고 있다[30]. 본 연구에서

는 노후불안을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나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31]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후불안은 노후태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노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노후준비에도 영향

을 준다고 한다[32].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노

후불안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4%였으며, 전혀 걱

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로 많은 장년층들

이 노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노후불안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3].

노후불안과 노후준비도는 자신의 건강, 노후 무료함

과 외로움, 경제적 문제, 부부사별, 가족 간의 갈등문제, 

주거문제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경우가 자장 노

후준비가 잘되어 있었으며, 불안해하는 경우 오히려 노

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9]. 노후과정의 실

제적‧경험적 지식에 따라 노후불안이 감소할 수 있으

며, 개인에게 힘든 일과 사건의 정도에 따라 노후불안

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노후불안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충청북도 내 직장인 중에서 1955년생부터 1963년

생인 베이비붐 세대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인 참여를 허락한 응답자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8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350

부를 조사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27부를 제외한 323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

집 중 임의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허

락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자 및 교육받은 7명의 조사원

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노후준비도 척도는 김양이‧이채우[19]와 강유진[20]

이 사용한 문항을 일부 재구성하여 총 34문항을 사용하

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

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

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23으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구성, 건강

상태, 월평균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2.2.2 노후태도

노후태도 척도는 양순미․홍숙자[34]가 사용한 7문

항 척도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3문항(퇴직시기, 

노후준비시기, 준비대상)을 추가하여 총 10문항을 사용

하였다. 응답은 1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

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2742

을수록 노후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780으로 나타났다. 

2.2.3 노후불안

노후불안 척도는 Lasher & Faulkender[30]의 

Anxiety about Aging Sxale(AAS) 20문항 중 신체적 

노후불안에 대한 비중이 높아 3문항(젊게 보이기 위한 

노력, 흰머리가 생기는 것,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불

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

은 .7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

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노후

태도 및 노후불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노후준비도와의 관련성과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으

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

별변수의 영향력과 함께 노후준비도와 관련된 영향 변

인들을 변수 군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델의 적합

도 변화와 설명력의 변화,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

계분석에는 SPSS 20.0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48명(45.8%), 여성

이 115명(54.2%)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연령

은, 55세 이하가 161명(4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60세이하 이하 79명(24.5%), 50대 이하가 77명

(2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52.70세

(SD=5.654)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3)
구  분 사례수 %

성별 남자 148 45.8
여자 175 54.2

연령
50세이하 77 23.8
55세이하 161 49.8
60세이하 79 24.5
64세이하 6 1.9

가족구성

혼자산다 23 7.1
부부 53 16.4

부부+자녀 208 64.4
부부+자녀+손자녀 4 1.2
부모+부부+자녀 25 7.7

기타 10 3.1

건강상태

매우나쁨 3 0.9
나쁨 13 4.0
보통 156 48.3
좋음 116 35.9

매우좋음 35 10.8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43 13.3
200만원이하 71 22.0
300만원이하 88 27.2
400만원이하 57 17.6
500만원이하 45 13.9
500만원이상 19 5.9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가 208명(6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세대가 53명(16.4%), 부모‧부부‧

자녀가 25명(7.7%), 혼자산다가 23명(7.1%) 순으로 나

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156명(48.3%)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좋음 116명(35.9%), 매우좋음 35명

(10.8%), 나쁨 13명(4.0%), 매우나쁨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88명(27.2%)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이하 71명(22.0%), 

400만원이하 57명(17.6%), 500만원이하 45명(13.9%) 순

으로 나타났다.

2.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노후준비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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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최종결과 

변수인 노후불안의 경우는 건강상태(r=-.380, p<.001)

와 가장 큰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성별(r=-.134, p<.05)

과 월평균소득(r=-.095, p<.05) 또한 유의미한 부적관계

를 보이고 있다. 연령, 배우자유무, 노후태도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후태도의 경우는 배우자유무(r=.096, p<.05)만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 연령, 건강상

태, 월평균소득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

균소득은 배우자유무(r=-.247, p<.001)와 가장 큰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성별(r=-.183,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관계, 건강상태(r=.127, p<.05)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유무의 경우는 성별(r=-.146, p<.01)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노후준비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더미
성별

연령
더미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월평균
소득

노후
태도

노후
불안

더미
성별 1

연령 -.057 1
더미
배우자
유무

-.146** -.058 1

건강
상태 -.060 -.016 .067 1

월평균
소득 -.183** -.034 .247*** .127* 1

노후
태도 .057 .047 .096* -.001 .064 1

노후
불안 -.134* .007 -.013 -.380*** -.095* -.023 1

*p<.05, **p<.01, ***p<.001

2.2 노후준비도 영향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통계량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요인(VIF)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

계에서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380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공

차한계는 .10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도 

최대치가 1.212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

석 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후태도, 노후불안으로 변수를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단계별 모형 

전체의 설명력 변화와 변수추가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

력 변화 정도 및 그 유의미성, 추가되어지는 변수의 유

의미성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1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단계 모

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후태도, 3단계 모형은 인

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후태도와 노후불안을 투입하여 

이전 단계의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변수가 새로 투입되

면서 나타나는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 모형을 보면,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0.710, p<.001), 노후준비도 전체 

변량의 약 1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2=.145).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성별(t=3.974, 

p<.001), 연령(t=3.139, p<.01), 건강상태(t=-4.443, 

p<.001), 월평균소득(t=3.402, p<.01)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

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별, 연

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건

강상태(β=.233), 성별(β=.212), 월평균소득(β=.186), 연

령(β=-.164) 순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에 노후태도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9.891, 

p<.001), 노후준비도 전체 변량의 약 15.8%를 설명하고 

있다(R2=.158). 1단계 모형에 노후태도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새로 투입된 노후태도를 통해 노후준비도의 변량 중 약 

10.4%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F Change=7.105, p<.001, R
2 Change=.104).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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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서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성별(t=3.797, p<.001), 연령(t=3.019, 

p<.01), 건강상태(t=-4.493, p<.001), 월평균소득

(t=3.292, p<.01)과 새로 투입된 노후태도(t=2.259, 

p<.05)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

우자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태도

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건강상태(β=.234), 성별(β

=.202), 월평균소득(β=.179), 연령(β=.157), 노후태도(β

=.118)의 순으로 노후준비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 노후불안을 투입하

였으며, 3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17.055, p<.001), 노후준비

도 전체 변량의 약 27.5%를 설명하고 있다(R
2=.275). 노

후불안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

적 특성, 노후태도, 노후불안을 통제한 후에도 노후준비

도 전체 변량의 약 11.7%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50.704, p<.001, R
2 

Change=.117).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성별

(t=2.743, p<.01), 연령(t=3.164, p<.01), 건강상태

(t=-1.733, p<.05), 월평균소득(t=2.937, p<.01), 노후태

도(t=2.365, p<.05)와 새로 투입된 노후불안(t=-7.121, 

p<.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단계, 2단계와 똑 같이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태도가 

높을수록, 노후불안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노후불안(β=-.376), 연령(β=.153), 월평균소득(β

=.149), 성별(β=.138), 노후태도(β=.115), 건강상태(β

=.091)의 순으로 노후준비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더미
성별 .169 .212 3.974*** .161 .202 3.797*** .110 .138 2.743**
연령 .012 .164 3.139** .011 .157 3.019** .011 .153 3.164**
더미
배우자
유무

.014 .011 .203 -.001 -.001 -.012 .003 .002 .039

건강
상태 .119 .233 4.443*** .120 .234 4.493*** .046 .091 1.733*
월평균
소득 .000 .186 3.402** .000 .179 3.292** .000 .149 2.937**

노후태도 .145 .118 2.259* .141 .115 2.365*
노후불안 -.317 -.376 -7.121***
F Change 10.710*** 7.105*** 50.704***
F 10.710*** 9.891*** 17.055***
R2 Change .145 .104 .117
R2 .145 .158 .275
*p<.05, **p<.01, ***p<.001
*더비변수의 기분값은 더미성별 남자=0, 더미배우자유무 무=0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

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향

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양이‧이채우[19]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유진[20], 홍성희‧곽인숙[21]의 연구

와 일치한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선형‧최은희[17]와 김백수‧이정화

[24]의 연구와 일치한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창제[6], 김양이‧이채

우[19], 김주성‧최수일[23], 배문조‧전귀연[2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노후태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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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적 태도가 노후준비도에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세 

번째 모델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태도를 통제

한 상태에서 노후불안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후불안이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노후불안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

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후태

도를 높이고, 노후불안을 낮출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노

후준비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 정도가 다르고 

욕구도 차이가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문화적 

공유하고 있는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대상의 욕구와 특

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태도를 높일 수 있는 의

식변화와 단계별 노후생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베이

비붐 세대 스스로 노후에 발생되어질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준비해야겠

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생활 준비교육

은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직장생

활 시작과 동시에 각 단계별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노후준비교육

이 필요하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을 낮출 수 있는 다

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정책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

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

후불안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

만 정신건강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후불

안감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존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노후태도 및 노후불안의 변인들

도 범주화하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

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노

후태도 및 노후불안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

나 차이의 양상을 분석 할 수 없었다는 점과 노후준비

도와 노후불안은 쌍방의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가 덜 되어 있을수록 노후불안이 높아진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충청북도내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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